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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화학상 수상자가 신소재 연구!
광주 과학기술원, 석학 앨런히거 교수 초빙 … 신소재 초대소장 맡아

신소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앨런 히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 초

빙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00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히거 교수를 새로 설립하는 <노벨상 신소재 연구센

터>의 초대소장으로 초빙키로 했다고 3월20일 발표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캘리포니아대학은 한국과 미국에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고 전도성 고분자, 산화물 반도

체, 나노 복합재료,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히거 교수는 연구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게 되며 광주과학기술원 김동유 교수와 캘리포니아대학 이광희 연

구교수가 각각 부센터장을 맡게 된다. 히거 교수는 수시로 광주과기원에 들러 연구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히거 교수는 또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대한 자문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는 로버트 러플린 박사가 총장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영입된 적은 있으나 연

구소장으로 국내에 초빙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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